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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남성이 범인과 닮은 외모 때

문에 1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.

캔자스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남

성 리차드 존스(42)는 지난 1999

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.

당시 대형마트 밖에서 한 여성 

쇼핑객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

고,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용의

자를‘긴 머리를 뒤로 묶은 히스패

닉계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’이

라고 묘사했다. 

존스는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간에 

여자 친구 집에 있었음에도 목격

자와 피해자가 그를 범인으로 지

목하면서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

받았다. 특히 그는 유죄 전과가 있

었기에 무려 19년 징역형에 처해

졌다.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무죄

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. 

그러던 중 존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

찾아왔다. 우연히 동료 재소자들에게‘릭 

아모스’라는 남성과 자신이 너무나 닮았

다는 말을 듣게 됐고, 그는 인권단체‘이

노센스 프로젝트’(The Innocence Proj-

ect)에 도움을 청했다. 이 단체는 존스를 

도와 릭 아모스를 추적했고, 그가 진범임

을 밝혀냈다. 그리고 지난해 존스는 석방

됐다. 그러나 진범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

소되지 않았다. 

존스는 현재 캔자스주에 자신의 결백을 

잠금장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

방범 회사의 도움까지 받고 있는 요즈

음,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의 샤니 싱

나푸르 마을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

약 200가구 모두가 집에 대문이 없어 

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이 마을에 대문이 없는 것은 마을 사

람들이 사원에 모신 신이 마을을 지켜

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러한 전

통은 약 300년 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

다. 마을의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호

텔과 경찰서에도 문이 없다. 애초에 집

이나 건물을 지을 때 문을 달지 않고 

출입구만 만든다.

문이 없다보니 집을 비울 때에도 걱

정이 없다. 이 마을을 지켜주는‘샤

닮은 게 죄 … 17년 간 억울한 
옥살이한 남성

은행부터 가정집까지
‘문(門) 없는’ 마을 

공개적으로 발표하고, 110만 달러를 지불

하라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. 

그는“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동안 딸

들이 훌쩍 자라 19살, 24살이 됐다. 나는 

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다.”며 눈시울

을 붉혔다. 이어“재정적으로 보상을 받

아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. 되돌릴 수 없는 

너무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허비했고, 

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

다.”며 보상금의 금액이 절대 많지 않다

고 주장했다.

니’(Shani)신이 부정직하거나 도둑질

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믿

기 때문이다. 힌두교도들의 성지순례 

장소로도 유명한 이 마을에는 하루에 

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지만 문을 

설치하려는 집은 없다.

한편 이들이 믿는‘샤니’신은 토성의 

화신으로, 남신(男神)에 속한다. 그래

서 싱나푸르 마을의 힌두 사원은 여성

의 출입을 금지해왔다.

하지만 인도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

사원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수

차례 시위를 벌여왔고, 2016년 마하라

슈트라 주 고등법원이“남성에게 허용

된 예배 장소에 여성이 출입하는 것은 

기본권 문제”라고 판결, 여성 출입이 

허가됐다.

▲ ‘리차드 존슨’(위 사진 오른쪽)은 진범 ‘릭 아모스’ (왼쪽)와 닮은 

  외모 때문에 1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.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

       난 존슨이 두 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.(아래 사진)

▲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샤니 싱나푸르 마을의 가정집(위쪽 사진)에는 대문이 없다.

 은행(오른쪽 아래), 경찰서(왼쪽 아래)에도  기본 출입문 외에 방범을 위한 철문은 없다.


